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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낮은 취업률, 실업 장기화 등으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고용 악화로부터 파생된 다양

한 기회의 상실, 혼인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 지식집약 

산업구조로의 이동 등 청년들을 둘러싼 거시환경의 급

격한 변화로 이전 시대에는 당연히 여겨졌던 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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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인이행기 청년의 독립의향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 인식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19세 ~ 34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청년 삶 실태

조사 자료 중 부모 동거 남녀 청년 7,755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및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의 주요 도움의 원천은 가족이었고,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을 도움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매우 낮아 청년 집단 전반에서 관계망 취

약성이 나타났다. 둘째, 성별, 지역, 지역,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과 같은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선호 관계망 유형, 관계망 크기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 인식 모두 독립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이, 비경제활동 집단에 비해 실업자 집단 및 취업자 집단이, 가구소득 1분위 집단이 4분위, 3분위, 2분위

집단에 비해, 관계망 크기가 큰 집단이 작은 집단에 비해 독립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혀, 사회적 관계망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전달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성인이행기, 청년, 사회적 관계망 인식, 독립의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social

network perceptions on the independence intentions of emerging adults. Descriptive sta-

tistic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on a sam-

ple of 7,755 young adults living with their parents, selected from the 2022 Youth Life 

Survey conducted among male and female young adults aged 19 to 34 in 17 provinces 

nationwide. The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First, family was the primary source of as-

sistance, and the perception of friend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was

very low, indicating overall social network vulnerability among young adults. Second, so-

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region, education, employment status, 

household income, as well as preferred social network sources and network siz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dependence intentions. Third, the probability of in-

dependence intention increased as the size of the social network increased. This study 

empirically highlights the influence of young adults' social network perceptions on in-

dependence intentions and discusses the need for more sophisticated institutional sup-

port and improved delivery system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social networks.

Keywords emerging adulthood, young adults, social network perception, 

independence intentions,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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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지체되고 표류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 신체⋅정신 건강, 주거 불안

정 등 다양한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층의 취약성이 부

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은 다시 성인기 이행에 부

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최지현, 조미형, 이승영, 2022). 

Arnett(2000)은 청소년기 이후 독립된 성인기에 이

르는 시기가 늦춰지는 현상으로 인한 인구학적, 사회경

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발달단계로 성인이행기

(emerging adulthood)를 제안하였다. 성인이행기는 독

립된 개인으로서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진로선

택, 대인관계 형성, 독립,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

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며 

대인관계 및 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이다(김재희, 

박은규, 2016).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전환기로서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역할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데 Murphy, Blustein, Bohlig과 Platt의 연구(2010)

에서는 개인의 웰빙과 관련한 예측요인으로 사회적 지

지를 보고하였고, 이는 다양한 관계망 확충을 통한 사

회적 지지 경험이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이루는 발달 

성취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는 독립의 욕구가 증가하며 부모의 지원이 

감소하고(Sulimani-Aidan, 2015), 가족 외 다른 관계망

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Paulsen & Berg, 2016). 

그러나 한국의 관계망 실태를 살펴보면, OECD 통계 

‘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망 지수’가 전체 41개국 중 38

위에 그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OECD, 2022). 또

한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서

도 코로나 이전보다 힘들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보

고한 수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청년 집단의 사회관계

에 관한 위험 신호가 두드러지게 감지되고 있고(통계

청, 2023), 청년층에 있어 주변과의 사회적 관계를 자

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단절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2020년 이후 청년 세대의 사회적 관계망에 주목하는 

연구(정세정 등, 2022)도 늘고 있다. 관계망의 취약성

을 나타내는 청년 고독사가 매해 증가하고 있고(송인

주, 2016),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며 사회

체계와의 관계 형성 및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

면, 사회적 지지 원천으로서 가족 의존은 높아지고 있

다(김수지, 이선희, 권두리, 2020; 주유선, 202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21)에 따르면, 미혼남녀

(20 ~ 44세) 중 62.3%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생활비의 원천이 부모의 도움이라고 응답

하여, 부모에 대한 주거 및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모 동거 청년 중 상당수가 앞으로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

년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 및 가족 의존이 

심화되는 현상은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 및 독립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정

의(Mitchell, 1974)할 수 있으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 종교단체, 복지시설, 공공시

설 등의 공식적 사회관계망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윤희, 2016). Kahn과 Antonucci(1981)은 발

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생활 사건을 겪

으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관계망은 변화되

며, 관계망 유형별로 개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도 달

라짐을 밝혔다. 

사회적 관계망 이론 중 위계적 보상이론(Cantor, 1979)

은 연령에 따라 자신의 관계망에 있는 누구에게 도움과 

지지를 제공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위계적으

로 선호하는 관계망 체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관계망 선

택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는 독

립이라는 발달과업 성취를 위해 친구가 부모와 가족보

다 더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되고 이는 자아효

능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cholte, Van Lieshout, & Van Aken, 2001). 사회정서 

선택 이론에 따르면, 확장된 미래시간 조망을 가진 경

우, 미래를 위한 준비, 학습과 탐구를 위해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맺고자 한다(Carstensen, 1995; Liao & Carstensen, 

2018). 즉 청년은 자신에게 인생의 많은 시간이 남아있

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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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 추구의 목표가 강하며 

이에 따라 이 시기의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크기가 

크고 넓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모습을 

보인다(Segrin, 2003).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생애주기

에 따른 발달과업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욕구 및 특성

이 변화됨을 밝혔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망 경험이 청

년의 발달과업인 독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

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관련하여 청년 독립은 함께 

논의해야 할 영역이다. 청년 독립과 관련한 선행 연구

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독립 및 주거 독립과 같은 물리

적 측면에서의 독립에 국한되어 적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도 보호 종료 아동, 장애 청년, 기초생활 

수급 청년과 같은 특수한 욕구를 지닌 취약 청년들에 

관한 독립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영, 김태연, 2021; 노민지, 2022; 안희란, 이용교, 

2020; 이준석, 김현주, 2016; 조성호, 2018). 청년의 독

립을 경제적 독립으로 제한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는 연

령, 부모소득, 성별, 지역, 학력, 취업상태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독립 격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송지현, 정소희, 2014; 심재휘, 이명희, 김경근, 2018; 

오호영, 2015; 이영분, 이용우, 최희정, 이화영, 2011; 

정기덕, 2018; 조현지, 진미정, 2023; Berg, 2007; Silva, 

2012).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경험이 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실증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며, 청년의 관

계망 관련 주제 및 대상 또한 제한적이었는데,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 및 니트 청년, 은둔 고립 및 1인 가구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과 같은 특수 지위 청년의 관계

망 취약성을 밝힌 연구가 다수이다(김형주, 연보라, 정

세정, 변금선, 2021; 박미희, 2022; 안희란, 이응교, 

2020; 유민상, 신동훈, 2021; 정세정 등, 2020; 조미형, 

고아라, 2022). 

그러나 최근 청년 전반의 자립 취약성과 사회 정책

적 대응의 필요에 따라, 청년의 독립개념에 경제 및 주

거 독립뿐만 아니라 관계독립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독립개념을 포괄하여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

기되며, 개념 확장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정책적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22).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에 영향

을 미치는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우리 청년의 사회

적 관계망 인식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데

이터를 활용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긍정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한 사회적 관계

망의 중요성은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나, 독립의

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힌 연구가 미미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등, 2022)’ 

자료 중 ‘청년의 관계 및 참여 실태’와 ‘청년의 사회인

식⋅미래 설계’ 부분을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이 도움받고 있는 관계망 수준과 관계망 유형별 

선호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독립의향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 요인의 영향을 밝혀, 청년기의 관계망 

경험이 자율성과 독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

악하고자 하며 청년들의 건강한 성인으로서 독립된 삶

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밝히고자 하는 것에 연

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가

족과 가족 외 지지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관계망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체

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성인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 

경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인이행기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과 독립의향과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성인이행기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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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한 목적으로 시행한 제1차 청년 삶 실태조사(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을 대상

으로 하는 기존 통계청 승인 통계 3종인 ‘청년사회⋅경

제실태조사’, ‘청년패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의 한계와 제한점을 보완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

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이 

주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서 

협업 수행한 청년 통계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

도 일반 가구 내의 19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실

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 자료분석 연구로, 총 14,966건의 유효데이터 

중 가구 유형에 있어 가구주인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청년가구에 해당하는 7,755건을 연구 대상으로 추출하

였다. 본 연구 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취

업상태,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모든 변인을 범주화하

여 코딩한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2)’로, 연령은 ‘19세 이상 ~ 24세 이하

(1)’로, ‘25세 이상 ~ 29세 이하(2)’로, ‘30세 이상 ~ 34

세 이하(3)’으로 코딩하였다. 거주지는 ‘수도권(1)’로, 

‘비수도권(2)’로, 학력은 ‘고졸 이하(1)’, 대학 재학/휴

학(2), ‘대학 졸업 이상(3)’로 코딩하였다. 취업은 ‘취업

자(1)’, ‘실업자(2)’, ‘비경제활동(3)’으로 원코딩된 것

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비경제활동(1)’, ‘실업자

(2)’, ‘취업자(3)’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득

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1)’부터, ‘2분위

(2)’, ‘3분위(3)’, ‘4부위(4)’,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

는 5분위(5)’로 코딩한 것을 사용하였다. 

2)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통상 사회적 지지의 크기를 나타낸

다. 사회적 관계망은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를 필

요로 할 때 접촉 가능한 관계망의 양적 수치로 측정하

였다. 도움 필요한 영역은 ‘갑자기 큰 도움이 필요할 

때’,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5가지를 제시하였고, 사회적 관

계망은 ‘가족(친척)’,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공공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기관(종교, 사회복

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관계망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영역

별로 도움 가능한 관계망을 합산하여 모두 선택한 경

우 최대 ‘4’점에서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을 선택한 

경우 ‘0’점까지 가용한 관계망 크기를 평정하였다. 5개

변인 집단 사례수 %

전체 7,755 100

성별
남 3,856 49.7

여 3,899 50.3

연령

19 ~ 24세 4,807 62.0

25 ~ 29세 2,139 27.6

30 ~ 34세  809 10.4

지역
수도권 2,691 34.7

비수도권 5,064 65.3

학력

고졸 이하  950 12.3

대학 재학/휴학 3,195 41.2

대학 졸업 이상 3,610 46.6

취업상태

취업자 4,347 56.1

실업자1)  314  4.0

비경제활동2) 3,094 39.9

가구소득3)

1분위  366  4.7

2분위  608  7.8

3분위 1,770 22.8

4분위 2,370 30.6

5분위 2,641 34.1

주. 1) 실업자: 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한 

자, 2) 비경제활동: 학생, 심신장애인, 구직 단념자, 3) 한국은

행과 통계청의 가구소득 5분위 기준에 따라 가구 총소득 분

류(1분위: 하위20% ~ 5분위: 상위20%).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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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별 관계망 크기를 모두 합산하여 0점에서 20점 

사이로 총관계망 크기를 평정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위해 범주화하였다. 총관계망 크기의 평균값 

및 분포를 고려하여 ‘0 ~ 5는 매우 작음(1)’, ‘6 ~ 7은 

약간 작음(2)’, ‘8 ~ 10은 약간 큼(3), ’11 ~ 20은 매우 

큼(4)‘으로 리코딩하였다.

선호하는 관계망 유형은 도움 영역별 가장 선호하는 

관계망을 1개만 선택하도록 하여 ‘가족(1)’, ‘지인(2)’, 

‘공공기관(3)’, ‘민간기관(4)’,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5)’으로 코딩하였다. 가족과 가족 외 관계망 선호가 독

립의향이 미치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호하는 관계

망 유형을 ‘가족(1)’, ‘가족 외(2)’, ‘도움받을 데가 없음

(3)’으로 리코딩하였다. 

3) 독립의향

가구주인 부모와 함께 동거중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지 설문하여 독립의향을 측정하였다. ‘귀하는 부모님에

게서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

에 ‘있다(1)’로, ‘없다(2)’로 원코딩된 것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없음(0)’, ‘있음(1)’로 더미화하여 분

석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7.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

망 인식과 독립의향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

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망 인식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사회적 관계망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 및 관계망 선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영역별로 가

용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계망을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

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서 가족을 가용 관계망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 같은 공식적 관

계망을 가용 관계망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부당한 

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큰돈, 생활비, 아플 때의 경우 가족을 

가용 관계망 자원으로 응답한 비율이 90%를 초과한 반

면, 가족 외 관계망을 가용 관계망 자원으로 응답한 비

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 가족 관계망 의존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우울/스트레스, 부당한 일의 영역에서는 

가족 응답 비율이 감소하고 지인을 가용 관계망으로 

사례수 가족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도움없음

큰돈 필요
7,755

(100.0)

7,337

(94.6)

2,485

(32.0)

726

(9.4)

130

(1.7)

224

(2.9)

생활비 부족
7,755

(100.0)

7,432

(95.8)

2,434

(31.4)

334

(4.4)

63

(0.8)

110

(1.4)

아플 때
7,755

(100.0)

7,473

(96.4)

3,074

(39.6)

497

(6.4)

150

(1.9)

58

(0.7)

우울/

스트레스

7,755

(100.0)

6,007

(77.5)

5,282

(68.1)

390

(5.0)

274

(3.5)

149

(1.9)

부당한 일
7,755

(100.0)

6,277

(80.9)

4,143

(53.4)

1,724

(22.2)

345

(4.4)

213

(2.7)

표 2.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유형(복수응답)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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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68.1%, 53.1%로 증가하여, 도움

의 영역별 가용 자원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영역별로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유형을 합산한 

가족관계망 크기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영역별 평균

값을 보면, 큰돈이 필요할 때 1.38(SD = .62), 생활비가 

부족할 때 1.32(SD = .54), 아플 때 1.44(SD = .60), 우

울/스트레스 1.54(SD = .63), 부당한 일을 당할 때 1.61 

(SD = .78)으로, 모든 영역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

망이 2개 미만에 그쳐,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망 인식이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크기를 모두 합산한 

총 관계망 크기를 살펴보면, 평균 7.30(SD = 2.50)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한 영역별 선호하는 관계망 유형 및 선

호 관계망에 대한 가용 여부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큰돈, 생활비, 아플 때의 경우 가족에 대한 선호가 높았

고, 우울/스트레스 및 부당한 일의 경우, 가족 대비 가

족 외 관계망 선호 격차가 나타나지 않아, 도움의 영역

별로 관계망 선호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움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큰돈의 경우 가족 73.4% 

대비 가족 외 24.5%로 가족 선호 경향이 다소 높게 나

타났고, 가족 외 관계망 선호 응답자 중 가족 외 관계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계망 크기_큰돈 필요 7,755 1.38  .62 0  4

관계망 크기_생활비 부족 7,755 1.32  .54 0  4

관계망 크기_아플 때 7,755 1.44  .60 0  4

관계망 크기_우울/스트레스 7,755 1.54  .63 0  4

관계망 크기_부당한 일 7,755 1.61  .78 0  4

관계망 크기_전체 7,755 7.30 2.50 0 20

표 3.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크기

구분
큰돈 필요 생활비 부족 아플 때 우울/스트레스 부당한 일

선호 가용 선호 가용 선호 가용 선호 가용 선호 가용

가족

0
5,692

(73.4)

5,586

(98.1) 5,996

(77.3)

5,904

(98.5) 5,945

(76.7)

5,872

(98.8) 3,683

(47.5)

3,438

(93.3) 3,881

(50.0)

3,731

(96.1)

x
106

(1.9)

92

(1.5)

73

(1.2)

245

(6.7)

150

(3.9)

가족 외

0
1,899

(24.5)

495

(26.0) 1,627

(21.0)

397

(24.4) 1,722

(22.2)

539

(31.3) 3,876

(50.0)

2,842

(73.3) 3,685

(47.4)

2,224

(60.3)

x
1,404

(74.0)

1,230

(75.5)

1,183

(68.6)

1,034

(26.6)

1,461

(39.6)

지인

0
568

(7.3)

207

(36.1) 664

(8.6)

286

(43.1) 742

(9.6)

350

(47.2) 3,104

(40.0)

2,688

(86.6) 1,555

(20.1)

1,191

(76.7)

x
361

(63.6)

378

(56.9)

392

(52.8)

416

(13.4)

363

(23.3)

공공

0
1,243

(16.0)

268

(21.6) 898

(11.6)

103

(11.5) 874

(11.3)

170

(19.5) 588

(7.6)

108

(18.4) 1,943

(25.1)

967

(49.8)

x
975

(78.4)

795

(88.5)

704

(80.5)

480

(81.6)

976

(50.2)

민간

0
88

(1.1)

20

(22.7) 65

(0.8)

8

(12.3) 106

(1.4)

19

(17.9) 184

(2.4)

46

(25.0) 177

(2.3)

66

(37.3)

x
68

(77.3)

57

(87.7)

87

(82.1)

138

(75.0)

111

(62.7)

도움 

없음

0 164

(2.1)

N/A 132

(1.7)

N/A 88

(1.1)

N/A 196

(2.5)

N/A 199

(2.6)

N/A

x N/A N/A N/A N/A N/A

전체
7,755

(100)

7,755

(100)

7,755

(100)

7,755

(100)

7,755

(100)

표 4. 선호하는 관계망별 가용 여부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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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0%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생활비의 경우 가족 77.3% 대비 

가족 외 21.0%로 가족 선호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가

족 외 관계망 선호 응답자 중 선호 관계망으로부터 도

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4%로 나타났다. 

아플 때의 경우 가족 76.7% 대비 가족 외 22.2%로 가

족 선호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 외 관계망 선호 

응답자 중 선호 관계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3%로 나타났다. 우울/스트레스의 경

우 가족 47.5% 대비 가족 외 50.0%로 비슷한 선호 수

준으로 나타났고, 가족 외 관계망 선호 응답자 중 선호 

관계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3%로 나타났다. 부당한 일의 경우 가족 50.0% 대비 

가족 외 47.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족 외 

관계망 선호 응답자 중 선호 관계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큰돈, 생활비, 아플 때의 경우 가족에 대한 

선호가 다소 높았고, 우울/스트레스 및 부당한 일의 경

우 가족 외 관계망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도움의 영역

별로 선호하는 관계망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이 선호

하는 관계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가족을 선호하는 경우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 외 관계망을 선호하는 청년들은 선호

하는 관계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공영역에 대한 선호가 가족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응

답은 20% 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나 청년들의 공공기관 

관계망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과 

독립의향의 연관성

부모와 동거중인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

적 관계망 인식 변인과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과 독립의향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성

별, 연령, 지역,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모든 변인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성별과 독립의향의 관련성을 살

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남성집단이 33.1%였고, 여성

집단은 28.3%였다(χ2 = 9.73, p < .01). 연령과 독립의

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19 ~ 24세 

집단이 28.3%, 25 ~ 29세 집단이 35.8%, 30 ~ 34세 

집단이 38.3%였다(χ2 = 58,84, p < .001). 지역과 독립

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비수도

권 집단은 33.1%, 수도권 집단은 28.2%였다(χ2 = 

19.22, p < .001). 취업상태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취업자 집단은 24.7%, 실업

자 집단은 34.1%, 취업자 집단은 36.0%였다(χ2 = 

109.42, p < .001). 가구소득과 독립의향과 관련성을 살

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소득 2분위 집단은 27.6%, 소

득 3분위 집단은 28.4%, 소득 4분위 집단은 31.6%, 소

득 5분위 집단은 33.5%, 소득 1분위 집단은 35.5%였다

(χ2 = 19.90, p < .001). 

관계망 선호도 변인과 독립의향과의 교차분석 결과

는 표 6과 같으며, 독립의향과 모든 도움의 영역별 관

계망 선호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큰돈이 필요한 

경우 관계망 선호도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면, 독립의향이 있는 가족 외 선호 집단은 36.7%, 가족 

선호 집단은 29.8%, 도움 없음 집단은 28.0%였다(χ2 = 

32.25, p < .001).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망 선호도

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가족 외 선호 집단은 36.9%, 가족 선호 집단은 30.0%, 

도움 없음 집단은 29.5%였다(χ2 = 29.21, p < .001). 아

플 때의 경우 관계망 선호도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가족 외 선호 집단은 36.1%, 

도움 없음 집단은 35.2%, 가족 선호 집단은 30.0%였다

(χ2 = 23.88, p < .001). 우울/스트레스의 경우 관계망 

선호도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

이 있는 가족 선호 집단은 29.9%, 가족 외 선호 집단은 

33.0%, 도움 없음 집단은 29.6%였다(χ2 = 8.76, p < 

.05). 부당한 일의 경우 관계망 선호도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가족 외 선호 집

단은 33.4%, 도움 없음 집단은 31.7%, 가족 선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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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9.6%였다(χ2 = 12.70, p < .01). 관계망 크기 변인과 독립의향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변인 독립의향 있음 독립의향 없음 전체 χ2(df)

성별

남
1,275

(33.1)

2,581

(66.9)

3,856

(100.0)
 9.73**(1)

여
1,161

(29.8)

2,738

(70.2)

3,899

(100.0)

연령

19 ~ 24세
1,360

(28.3)

3,447

(71.7)

4,807

(100.0)

58.84***(2)25 ~ 29세
766

(35.8)

1,373

(64.2)

2,139

(100.0)

30 ~ 34세
310

(38.3)

499

(61.7)

809

(100.0)

지역

수도권
760

(28.2)

1,931

(71.8)

2,691

(100.0)
19.22***(1)

비수도권
1,676

(33.1)

3,388

(66.9)

5,064

(100.0)

학력

고졸 이하
300

(31.6)

650

(68.4)

950

(100.0)

74.45***(2)대학 재휴학
838

(26.2)

2,357

(73.8)

3,195

(100.0)

대졸 이상
1,298

(36.0)

2,312

(64.0)

3,610

(100.0)

취업상태

취업자
1,566

(36.0)

2,781

(64.0)

4,347

(100.0)

109.42**(2)실업자
107

(34.1)

207

(65.9)

314

(100.0)

비경제활동
763

(24.7)

2,331

(75.3)

3,094

(100.0)

가구소득

1분위
130

(35.5)

236

(64.5)

366

(100.0)

19.90***(4)

2분위
168

(27.6)

440

(72.4)

366

(100.0)

3분위
503

(28.4)

1,267

(71.6)

1,770

(100.0)

4분위
749

(31.6)

1,621

(68.4)

2,370

(100.0)

5분위
886

(33.5)

1,755

(66.5)

2,641

(100.0)

**p < .01, ***p < .001.

표 5.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독립의향의 연관성 단위: N(%)

변인 독립의향 있음 독립의향 없음 전체 χ2(df)

선호 관계망_

큰돈

가족
1,694

(29.8)

3,998

(70.2)

5,692

(100.0)

32.25***(2)가족 외1) 696

(36.7)

1,203

(63.3)

1,899

(100.0)

도움받을 데가 없음
46

(28.0)

118

(72.0)

164

(100.0)

선호 관계망_

생활비

가족
1,796

(30.0)

4,200

(70.0)

5,996

(100.0)

29.21***(2)가족 외1) 601

(36.9)

1,026

(63.1)

1,627

(100.0)

도움받을 데가 없음
39

(29.5)

93

(70.5)

132

(100.)

표 6. 선호 관계망과 독립의향의 연관성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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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과 같으며, 독립의향과 관계망 크기의 관련성을 확

인하였다. 관계망 크기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매우 큼 집단은 37.4%, 약간 큼 

집단은 34.8%, 약간 작음 집단은 27.9%, 매우 작음은 

29.0%였다(χ2 = 42.04, p < .001).

3. 성인이행기 청년의 독립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와 동거중인 성인이행기 청년의 독립의향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변인 간의 상

관관계가 높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먼저, Model Ⅰ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독립의향

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지

역, 취업상태, 가구소득을 투입하였고, 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χ2 = 194.86, p < .001). Model

Ⅱ는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크기 및 선호 관계망 유

형 변인의 독립의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χ2 = 264.87, 

p < .001), 관계망 인식 변인을 포함한 Model Ⅱ에서 

모형적합도 및 설명력 모두 증가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지역, 취업, 가구소득, 관계망 크기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연령, 학력, 선호 관계망 유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변인별 세부적인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

변인 독립의향 있음 독립의향 없음 전체 χ2(df)

선호 관계망_

아플때

가족
1,783

(30.0)

4,162

(70.0)

5,945

(100.0)

23.88***(2)가족 외1) 622

(36.1)

1,100

(63.9)

1,722

(100.0)

도움받을 데가 없음
31

(35.2)

57

(64.8)

88

(100.0)

선호 관계망_

우울/스트레스

가족
1,100

(29.9)

2,583

(70.1)

3,683

(100.0)

 8.76*(2)가족 외1) 1,278

(33.0)

2,598

(67.0)

3,876

(100.0)

도움받을 데가 없음
58

(29.6)

138

(70.4)

196

(100.0)

선호 관계망_

부당한 일

가족
1,147

(29.6)

2,734

(70.4)

3,881

(100.0)

12.70**(2)가족 외1) 1,226

(33.4)

2,449

(66.6)

3,675

(100.0)

도움받을 데가 없음
63

(31.7)

136

(68.3)

199

(100.0)

주. 1) 가족 외: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p < .05, **p < .01, ***p < .001.

변인 독립의향 있음 독립의향 없음 전체 χ2(df)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크기

매우 작음

(0 ~ 5)

795

(29.0)

1,942

(71.0)

2,737

(100.0)

42.04***(3)

약간 작음

(6 ~ 7)

493

(27.9)

1,275

(72.1)

1,768

(100.0)

약간 큼

(8 ~ 10)

907

(34.8)

1,699

(65.2)

2,606

(100.0)

매우 큼

(11 ~ 20)

241

(37.4)

403

(62.6)

644

(100.0)

***p < .001.

표 7.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크기와 독립의향의 연관성 단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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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독립의향을 가질 

확률이 1.25배 높았고(p < .001),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1.34배 높았다(p < .001). 비경제활동 집단 대비 

실업자 집단의 독립의향을 가질 확률이 1.36배 높았고

(p < .05), 비경제활동 집단 대비 취업자 집단은 1.54배 

높았다(p < .001). 가구소득 1분위 집단 대비 2분위 집

단의 독립의향을 가질 확률은 0.66배 적었고(p < .01), 

1분위 집단 대비 3분위 집단은 0.68배 적었고(p < .01), 

1분위 집단 대비 4분위 집단은 0.77배 적게 나타나(p < 

.05), 1분위 집단에서 독립의향을 가질 확률이 가장 높

았고, 그다음으로는 4분위, 3분위, 2분위 순으로 나타

났다.

관계망 인식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면, 관계망 크기가 매우 작음(0 ~ 5)집단 대비 약간 큼

(8 ~ 10) 집단이 독립의향을 가질 확률이 1.28배 높게 

나타났고(p < .001), 관계망 크기가 매우 작음(0 ~ 5)집

단 대비 매우 큼(11 ~ 20) 집단은 1.47배 높게 나타났다

(p < .001).

구분 변인(기준변인)

Model Ⅰ Model Ⅱ 

B S.E.
Exp

(B)
p B S.E.

Exp

(B)
p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여) 남 .22 .05 1.24 .000 .22 .05 1.25 .000

연령(19 ~ 24)
25 ~ 29 .08 .07 1.08 .237 .08 .07 1.08 .245

30 ~ 34 .13 .09 1.14 .154 .14 .09 1.15 .122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28 .05 1.32 .000 .29 .05 1.34 .000

학력

(고졸이하)

대학재학/휴학 -.06 .09  .95 .530 -.06 .09  .95 .521

대졸이상 .16 .08 1.17 .051 .16 .08 1.17 .057

취업

(비경제활동)

실업자1) .35 .13 1.42 .007 .31 .13 1.36 .019

취업자2) .45 .06 1.57 .000 .43 .06 1.54 .000

가구소득3)

(1분위)

2분위 -.42 .14  .66 .004 -.41 .14  .66 .004

3분위 -.38 .12  .68 .002 -.39 .12  .68 .002

4분위 -.26 .12  .78 .033 -.26 .12  .77 .033

5분위 -.22 .12  .80 .061 -.22 .12  .80 .066

관계망

인식

특성

선호_큰돈

(없음)

가족 .03 .21 1.03 .896

가족외4) .19 .22 1.21 .381

선호_생활비

(없음)

가족 .23 .25 1.26 .349

가족외4) .32 .25 1.38 .194

선호_질병

(없음)

가족 -.38 .28  .68 .171

가족 외4) -.27 .28  .76 .328

선호_우울/스트레스

(없음)

가족 .14 .20 1.15 .477

가족 외4) .12 .19 1.13 .515

선호_부당한일

(없음)

가족 -.04 .19  .96 .821

가족 외4) -.04 .19  .96 .836

관계망크기5)

(매우 작음)

약간 작음 -.05 .07 .95 .476

약간 큼 .25 .06 1.28 .000

매우 큼 .39 .09 1.47 .000

상수항 -1.17 .14  .31 .000 -1.33 .30  .26 .000

Model Chi Squre(df), Sig 194.86(12), < .001 264,87(25), < .001

-2 LL 9457.91 9387.90

Cox와 Snell의 R²     .03     .03

Negelkerke의 R²     .04     .05

주. 1) 실업자: 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한 자, 2) 비경제활동: 학생, 심신장애인, 구직 단념자, 3) 한국은행과 통계청

의 가구소득 5분위 기준에 따라 가구 총소득 분류(1분위: 하위20% ~ 5분위: 상위20%), 4) 가족 외 관계망: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5) 관계망 크기(1 ~ 20): 0 ~ 5 매우 작음, 6 ~ 7 약간 작음, 8 ~ 10 약간 큼, 11 ~ 20 매우 큼.

표 8. 독립의향 영향요인 결과 (N = 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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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과 

독립의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 관계망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 경향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우리 청년들이 인식하는 도움의 주요 원

천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외 관계망과 큰 격

차를 보였는데, 특히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같은 공

적 관계망을 도움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도움의 영역별 관계망 크기는 평균 2개

에 못 미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관

계망 자원이 거의 가족에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통상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계층으로 여겨졌던 노

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특수 지위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전반으로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지지와 연결감을 경험하는 통로로, 이러한 관계망의 약

화에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더해져 점차 고립이 심화되

는 고립⋅은둔청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류주연, 성

기옥, 김수진, 2023; 유민상, 신동훈, 2021; 조미형, 고

아라, 2022). 따라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 

전반에 걸친 관계망 취약성에 대한 시급한 개입이 필

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한편 청년들의 관계망 선호도를 살펴보면, 큰돈, 생

활비, 아플 때의 경우에 있어 가족에 대한 선호가 여전

히 높게 나타났고, 우울/스트레스 및 부당한 일의 경우 

가족과 가족 외 관계망 선호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

타나 도움의 영역별로 관계망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울/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서 청년들은 가족 다음으로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청년 중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 내외에 그쳐 매우 낮았다. 

이는 청년들이 가족 외의 관계망에 대한 확장 전이 욕

구가 있으나(Szwedo, Hessel, Loeb, Hafen, & Allen, 

2017), 실제로 가족 외 관계망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계망

과 실제 이용하는 관계망의 격차를 고려할 때 청년들

이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서 공공 및 민간기관의 기능

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과 

독립의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지

역,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관계망 선호도, 관계망 

크기 등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성별, 연령, 부모소득, 지역, 학력, 취업상

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분가 및 경제적 독

립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송지

현, 정소희, 2014; 심재휘 등, 2018; 정기덕, 2018; 조현

지, 진미정, 2023; Berg, 2007; Silva, 2012). 나아가 안

전(오호영, 2015), 경제적 요인(심재휘 등, 2018; 이영

분 등, 2011) 외에도 관계망 크기 및 선호도 등의 관계

망 요인 또한 독립의향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청년의 독립을 주로 취업, 가구소

득 등 경제적 특성과 연관 지어 다루어왔던 기존 연구

의 관심을 개인적, 관계적 특성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특히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특성과 관련하여 가족 요

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체계는 성인이행기 청년

의 삶에서 성인됨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Crocetti & Meeus, 

2014; Lambert et al., 2010; Tsai, Telzer, & Fuligni, 

2013). 전환기는 청년 개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불

안과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로, 부모-자녀 간 상호의존

성(Bucx, van Wel, & Knijn, 2012; Scabini, Marta, & 

Lanz, 2006)과 부모가 자녀를 성인의 지위로 인정하는

지에 따라 자율성과 의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

었다(Kloep & Hendry, 2010; Oliveira, Fonseca, Sotero, 

Crespo, & Relvas,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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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모의 성인이행기 자녀에 대한 인식 및 가족 내 

세대 간 지원 요인 등의 가족 요인과 독립의향 간 관련

성을 탐색하여, 가족 체계적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들의 독립의향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

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성별, 지역, 취업, 가구소

득과 관계망 크기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인구사

회학적 특성에 관계망 관련 변인을 추가했을 때 독립

의향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관계망 크기가 커질

수록 독립 의향을 갖을 확률이 증가해 관계망 요인이 

청년의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애

주기에 따라 관계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청년

의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이전보다 관계망 

욕구 및 크기가 확장하는 시기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antor, 1979; Carstensen, 1995; 

Kahn & Antonucci, 1981; Liao & Carstensen, 2018; 

Scholte et al., 2001; Segrin, 2003).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청년의 관계망 취약

성을 보완하고 독립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해 공공

기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청년 및 가족구성원이 독립

에 대한 인식을 경제적 자립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

로 넓혀 좀 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과 독립심을 경험

하도록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청년들이 공공

기관에 기대하는 복지 욕구를 살펴보면, 고용, 자기 탐

색, 소득, 주거, 학자금, 자산 순으로 나타났으나, 청년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 욕구 차이가 커 정

책 공급과 수요 간 연결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정세정 

등, 2020). 또한 청년기는 그 어떤 생애주기보다 종합

적 접근을 요구하나, 경제, 생활, 정신건강 등 영역별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책 주관부처

가 다르거나 혼재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일시성 

현금지원이나 단기 관계망 프로그램 등 단편적인 대응

에 그치고 있어 청년 자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

인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립 안전망 구축

을 위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 평가와 환류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김형주 등, 2021;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정세정 등, 2020). 참고해볼 수 있는 사

례로 민간 자립지원 사업인 ‘희망플랜’을 살펴볼 볼 수 

있다. 니트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시행한 ‘희망플랜’

사업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발굴하고 연

계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자립역량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성과는 거의 미미해 자립관계망 지원 정책

과 개입은 장기적인 안목과 정책적 인내심이 요구됨을 

시사한다(박미희, 2022). 한편 공공기관의 접근성이 낮

은 이유와 관련하여, 청년 정책 접근 경로를 살펴보면 

주변인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SNS, 광고물, 홈페이지 순으로 나타났는데(심명섭, 부

기철, 2020), 이는 지인 관계망의 취약성이 공공기관 관

계망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분산되

어 정책 접근성의 문제가 지적되며, 청년 정책의 통합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기헌 등, 2020). 

이러한 접근성 및 활용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공공

기관 지원 정책들을 공유하고 청년 스스로 자원에 접

근하고 활용하여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이 대

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청년의 관계망 취약성은 가족의 

부담으로 연결되어 가족관계를 악화키는 요인일 수 있

어, 독립에 대한 인식의 확장 및 가족 외 관계망 활용 

교육 등에 있어 가족 단위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다뤄왔던 사회적 관계망 및 자립 과정에 대한 관

심을 청년 전반으로 확대하여 독립의향에 미치는 사회

적 관계망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간 청년의 독립은 주로 결혼, 취업, 분가 등과 같은 생

애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해왔고, 경제 및 주거 독립을 

독립으로 간주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에 대해 

‘캥거루족’, ‘연어족’과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

는 경향이 있었다(최연실, 2014). 그러나 현재 한국 사

회에서의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측면과 연루되어 있어, 분가나 경

제적 독립과 같은 물리적인 독립의 제약이 크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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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개인의 역량과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년의 독립 과정에서 

관계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정

서적, 도구적 도움이 필요할 때 다양한 관계망을 동원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Arnett(2000, 2015)은 성인이행기 관련 

연구들을 통해 생애사건 지표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

을 지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같이 좀 더 추상

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이 성인됨의 가장 중요한 지표임

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청년들이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를 적절한 관계망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독립심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것에 연구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계망 요인이 독

립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 모형을 

최대한 간결하게 설정하였다.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중 

질적 특성을 제외하고 양적 특성에 제한하였고,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 및 독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가족과의 

관계적 특성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독

립의향 및 관계망 요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정교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 과정에서 가족 

및 가족 외 지지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계망 자원에 접근하고 도움

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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